
2019년 한국작물학회 임시총회 및 춘계학술대회

- 83 -

PA-49

벼 재배의 농업용 드론 적용 가능성 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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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벼 재배에서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이앙, 병해충 방제 및 비료 살포 등에 어려움을 겪고 

있는 실정이다.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벼 재배 시 영농현장에서 농업용 드론을 활용하여 직파 및 방제 등의 사례가 증가하

고 있다. 그러나 농업용 드론의 실효성을 확인 할 수 있는 DB가 부족하다. 따라서 본 연구는 벼 재배 시에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

직파 및 잡초 등의 방제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.

[재료 및 방법]
2018년 5월 15일과 24일에 김제시 부량면 소재 농가포장에서 드론직파, 무논점파, 기계이앙의 재배양식별로 ‘수광’ 품종을 

각각 파종 및 이앙하였다. 벼 직파 시험에 사용한 농업용 드론(MG-1s, DJI, China)에 입제살포기(MG Spreading System, DJI, 
China)를 부착하여 사용하였다. 파종높이는 3m로 하였으며 입제살포기의 분사량을 1kg·min-1(호퍼부의 회전판 회선속도 

1,000rpm, 개폐출구 100% 개방), 비행속도는 2-3m·s-1로 유지하였다. 제초제(액상수화제)는 원액수면적하 살포를 하였고, 병
해충 방제(액상수화제)는 8배로 희석하여 살포하였다. 기타 재배관리는 농촌진흥청 표준재배법에 준하였으며 재배양식별로 

입모수와 생육, 제초 및 병해충 방제효과, 작업시간 등을 조사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재배양식별 입모수는 드론직파가 116개·m-2, 무논점파가 135개·m-2로 직파 재배 시 적정 입모수였다. 수수는 드론직파가 410
개, 무논점파 405개, 기계이앙 388개였으며 완전미 쌀수량은 10a당 무논점파 497kg, 기계이앙 489kg, 드론직파 479kg순이었

지만 재배양식별 유의성은 없었다. 한편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잡초 및 병해충의 방제효과를 달관조사한 결과 95%이상이었

다. 노동소요시간은 파종이 10a당 약 10분(살포준비 및 배터리 교체시간 포함)이었고, 잡초 및 방제는 약 1-2분가량 소요된 것

으로 조사되었다. 노동력 투입량 및 작업의 편의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되었다. 하지만 농업용 드론을 활용하여 잡초 및 

병해충 방제의 다양한 약제개발과 사용매뉴얼 및 농가현장의 애로점을 파악하여 드론직파 재배의 적용 매뉴얼 개발이 시급한 

실정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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